2015학년도 6월 국어B형 34~38번
문제부분만 워드파일로 따로 올립니다.

34번 
문제발문 : [A]의 서술상특징 -> [A]부분만 봐도 된다는 뜻이다.
1번 : 마루청, 장독대, 장다리꽃 등이 서술되긴하지만 공간적 배경을 서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며, 주제를 암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.
2번 : 장독대, 장다리꽃, 마루청 등이 열거되지만, 성격을 드러낼 뿐 복잡한 심리와는 관련없다.
3번 : ‘나’라는 서술자의 논평이 있으나 성격변화는 없다.
4번 : 사물들(장독대,장대리꽃, 마루청)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, 그에 대한 ‘나’의 논평이 존재하며, 이를 통해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드러낸다 -> 정답
5번 : 과거상황은 제시되지않는다.

35번
1번 : ‘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’ 에서 유추가능하다.
2번 : 모자의 불화는 본문에 나와있지않다 -> 정답
3번 : ‘사과 궤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’에서 유추가능하다.
4번 : 본문 하단의 <섬 얘기>본문은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.
5번 : ‘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’에서 유추가능하다.

36번
문제발문 :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, 고려한 내용으로~ => 이번 시험의 작문 9번문제와 유사하다. 글을 각색할 때 고려하여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달라는 의미이다. 즉, 해당 글(여기서는 <보기>)에, 선지의 글쓰기방법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.
1번 : ‘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’, ‘E.L.S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2번 : ‘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3번 : ‘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’에서 확인가능하다.
4번 : 찬동하는 인물은 <보기>에 등장하지 않는다 -> 정답
5번 : S#98과 S#99에 모두 ‘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!’라는 대사가 각각 건우 증조부와 건우 할아버지를 통해 나타난다.

37번
문제 발문 : <보기>를 참고하여 : 소설에서의 <보기>문제는 <보기>를 활용하여 지문을 해석하되, <보기>에 근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해석이 아니다. 즉, 본문에서 실제로 <보기>의 내용이 반영된 것만 참이므로, 본문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.
1번 : 본문에서 ‘문득 내머리 속에도 떠올랐다’, ‘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’ 등은 ‘나’가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.
2번 : ‘나’의 이야기가 건우의 <섬 얘기>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-> (중략) 다음부분에서 ‘조마이섬이야기는 <섬 얘기>에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’에서 확인 가능하다.
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 -> 건우의 <섬 얘기>가 실제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선지 앞부분에서 판단했으므로, 가능한 해석이다.
3번 :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<섬 얘기>에 원천 -> (중략) 다음부분에서 ‘조마이섬이야기는 <섬 얘기>에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’에서 확인 가능하다.
‘나’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 -> <보기>에는 분명 저항적 주체의 모습이 이 소설에 나온다고 서술되어있으나, 본문에서는 건우가 저항하는 모습은 찾을 수 가 없다 -> 정답
4번 : ‘바’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다루는 것 -> 앞에서는 건우 어머니의 이야기를, 뒤에서는 땅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.
부조리한 실상을 증언 -> <섬 얘기>의 정치현실, 그리고 땅 수탈 얘기를 보았을 때, 비판적 어조를 느낄 수 있다.
5번선지 :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것 -> 땅은 ‘선조들로부터’ 이어져온 것이며, 일제와 국회의원들에게 뺏겼다.
권력의 횡포를 비판 ->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.

38번
1번 : 각골통한 – 한이 뼈에 사무침
2번 : 노심초사 – 불안한 모습
3번 : 전전반측 – 잠을 이루지 못함. 주로 걱정 또는 그리움과 관련
4번 : 풍수지탄 – 효도하려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음
[bookmark: _GoBack]5번 : 후회막급 – 후회가 크다.
